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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내용

제 목 보이지 않는 손길

내 용

새하얀 백지 위에 그어진 선 하나,

누군가의 밤을 지새운 숨결이자

새벽을 가르고 태어난 영혼의 조각.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울타리,

우리는 그것을 저작권이라 부른다.

소리 없이 흐르는 선율 속에도,

밤하늘을 수놓은 다채로운 스크린 속에도,

이름 없는 작가의 고독한 한 줄 속에도,

그들의 땀방울이 별처럼 박혀 있나니.

탐하지 말라, 그대의 가벼운 손가락으로.

탐하지 말라, 쉽게 복사되는 세상의 가치들을.

그들의 생각이 정당하게 꽃피울 때

창작의 대지는 더욱 푸르고 깊어지리니,

존중의 손길이 거름이 되어

더 거대한 예술의 숲을 이룰지어다.

서로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작은 시작이 세상을 채우는 가장 아름다운 저작권.


